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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태평양 해역에 서식하는 고도 회유성 어류인 다랑어류는 서식 
수온과 해역 조건에 따라 분포가 다르다. 눈다랑어(bigeye tuna 
Thunnus obesus), 황다랑어(yellowfin tuna T. albacares) 등과 
같은 열대 다랑어는 온대 다랑어보다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기 
때문에(Arrizabalaga et al., 2015), 적도 부근에 주로 서식한다. 
반면, 온대성 다랑어인 날개다랑어(albacore tuna T. alalunga)
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위도 20–40도의 해역에서(Nikolic et al., 
2017),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T. orientails)는 북
위 35–45도의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Fujioka et al., 2018).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서 시험 조업
을 시작한 이후(Park et al., 2014),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조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KOFA, 2024). 연승어업은 낚시 
크기와 미끼의 종류, 그리고 조업 어장과 수심을 조절하여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방식으로 타 업종에 비해 목표 종과 어구의 선
택성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좋은 목표 어종을 효과적
으로 어획할 수 있도록 어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Lee 
and Lee, 2003). 우리나라 다랑어연승에 관한 연구는 어구 형상 
시뮬레이션(Lee and Lee, 2003), 낚시 종류에 따른 어획률 변화
(An et al., 2011), 모릿줄 재질에 따른 침강 수심(Jo et al., 2011) 
등 어구어법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도양 눈다랑어, 황다랑
어 및 태평양 눈다랑어의 CPUE (catch per unit effort) 표준화
(Kwon et al., 2008; Yoo et al., 2010), 대서양과 인도양에서의 
종 조성 및 어획 특성 분석(Park et al., 2014; Ku et al., 2018) 등 
자원생태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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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70년대의 유류파동, 연안국의 경제수
역 선포, 1982년의 유엔해양법 협약과 1995년의 유엔공해어업
협정의 채택 그리고 자원관리를 위한 국내외 보존관리조치 강
화 등으로 시대에 따라 많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국
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업 특성의 시대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 구조적인 전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불확실한 국제 여건 속에서도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Lee, 2025).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 수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의 과
거 장기간의 어획통계자료와 조업선에서 보고한 어획실적자료
를 활용하여 시대별 어획동향과 조업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또한, 조업 특성과 목표 어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어획 
전략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태평양에
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의 조업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어업의 지
속 가능한 어업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태평양 해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의 어획 동향과 조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71년부터 2023년까지 52년간의 어획
통계자료(MOF, 2001; KOSIS, 2024)와 조업선에서 보고한 어
획실적자료(logbook)를 활용하였다. 어획실적자료에는 조업선
의 조업 일자 및 위치, 사용 낚시수 및 밧지수, 어종별 어획량(
마리수, 중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어획량
은 마리수와 중량이 모두 사용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획량으
로 중량(kg)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획통계자료(중량)와 어획실
적자료로부터 어종별 어획량의 보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다. 또한 어종별 개체의 크기 차이를 고려하여 중량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어종에 대한 분석은 태평양 해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
승어업의 주요 목표 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를 대
상으로 하였다.
태평양 해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의 총어획량은 KOSIS 

(2024)의 어획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도별 어종별 어획량
은 1971–2000년까지는 MOF (2001)의 어획통계자료를 사용
하였고, 2001–2023년까지의 자료는 어획실적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어획실적자료의 수집률이 100% 미만인 2001–
2015년(0.3–33%)의 어획량은 Lee et al. (2015)의 방법을 적용
하여 어종별로 보정하였다.

RCi,j=LCi,j×(SCi/LCi) 

여기서, RCi,j는 i년도 j어종의 보정 어획량이며, LCi,j는 어획
실적자료에 의한 i년도 j어종의 어획량, SCi는 어획통계자료의 
i년도의 총어획량, 그리고 LCi는 어획실적자료에 의한 i년도의 

총어획량이다. 그리고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률(CPUE)은 사용 
낚시 수 1,000개당 어획량으로 계산하여 연평균 CPUE의 변화
를 비교하였다. 
다랑어 연승어업에서 1회 조업 시 사용하는 낚시 수, 밧지 수 
그리고 밧지 간 낚시 수(hooks between floats, HBF)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여 조업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어획실적자료의 조업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10°×10° 격자

(grid) 단위로 노력량과 어획량의 분포를 연대별로 분석하여 조
업 어장의 변화를 도식화(mapping)하였다. 또한, 격자별 각 어
종의 CPUE 분포를 연대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어종별 어획률
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도별 총어획량의 변화

태평양 해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의 연도별 총어획량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총어획량은 1971년에 2만5천톤에서 이후 
증가하여 1980년에 4만8천톤을 기록했다. 이후 어획량은 감소
하여 1984년에 2만1천톤으로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
후 증가세를 보여 2001–2002년에 6만톤 수준으로 증가하여 최
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어획량이 다시 감소하여 2006년 이
후 연평균 3만4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어종별 어획량 및 CPUE의 변화

어종별 어획 동향을 살펴보면(Fig. 2), 눈다랑어는 1971년 4천
6백톤에서 1976년 2만1천톤으로 증가한 뒤, 1984년에 7천4백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어획량이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 초
중반에 약 2만톤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8년에 2만9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 3만2천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어획량은 이후 감소하여 2003부터 현재까지 2만톤 내외
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1971년 약 5천
3백톤에서 1980년에 2만3천톤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어획량이 

Fig. 1. Annual catch of the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Pacific 
Ocean, 197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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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하여 1981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만–1만5천톤
의 어획 수준을 보였고, 그 이후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어획량
이 1만톤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에 어획량이 1만5천톤
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최근에는 약 1만톤 
정도의 어획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날개다랑어의 어획량은 1971
년 약 1만2천톤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후 큰 변동을 
보였으며, 1986년 1만8천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7년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 전반에는 날
개다랑어의 어획량이 매우 작았다. 이후 어획량이 다소 증가하
였으나 과거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연변동을 보이고 있으
며, 최근 어획량은 1–2천톤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태평
양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은 1970년대에는 통
조림용 날개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
고, 1980년대 이후 냉동기술의 발달로 목표종이 횟감용 황다랑
어와 눈다랑어로 전환되었다(Barclay, 2010).
주요 어종의 어획률(CPUE) 분석에서는 어획실적자료(log-

book)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집률이 50% 미만이었던 1984
년 이전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어종별 CPUE는 눈다랑어의 경
우 1985년부터 2003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Fig. 3). 특히, 2023년에는 

CPUE (kg/1,000 hooks)가 약 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황다랑어의 CPUE (kg/1,000 hooks)는 1985년부터 1999년까
지 감소추세를 보였고, 이후 2013년까지는 일정 수준을 보였으
며, 그 이후 최근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의 황다랑어 CPUE (kg/1,000 hooks)
는 150이었다. 날개다랑어의 CPUE (kg/1,000 hooks)는 1986
년 약 180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90년대 말까지 증감의 변동이 
컸고, 2000년에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최근까지 약 50–70의 낮
은 수준에서 다소 변동을 보이고 있다.

CPUE는 상대 자원량 지수로서, 수산자원의 변동을 실시간
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ikolic et al., 2017). 태
평양 해역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자원은 1960년대부터 2000
년대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눈다랑어의 경우 쿼터 관
리에 의해 2010년대 이후(WCPFC, 2008) 점차 회복세를 보였
다. 황다랑어 역시 전반적으로 자원량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
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Day et al., 2023; Punt et al., 
2023).

연도별 사용 낚시 수, 밧지 수 및 HBF의 변화

태평양 해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선에서 1회 조업 시 사용한 
낚시 수, 밧지 수 및 HBF의 연도별 변화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연승선은 1971년에 조업당 약 1,500개의 낚시를 사
용하였으나, 이후 사용 낚시 수가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는 3,000개 전후를 사용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업선들은 주로 2,500개 전후의 낚시를 사
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2,500–3,000개 사이의 낚시 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 낚시 수의 최솟
값과 최댓값의 범위가 증가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 더욱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밧지 수는 1971년 약 250개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약 

Fig. 2. Annual catch by species by the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Pacific Ocean, 1971-2023. BET, YFT and ALB represent big-
eye tuna Thunnus obesus, yellowfin tuna T. albacares and albacore 
tuna T. alalunga, respectively.

Fig. 3. Annual CPUE (catch per unit effort) by species by the Ko-
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Pacific Ocean, 1985-2023. BET, YFT 
and ALB represent bigeye tuna Thunnus obesus, yellowfin tuna T. 
albacares and albacore tuna T. alalung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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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정도까지 증가하였으나, 1989년에 밧지 수가 약 200개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조업당 밧지 수는 약 150개 내외
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 밧지 수의 범위[이상치(outlier) 포함]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넓었으나, 2008년 이후 그 
범위가 크게 감소하여 현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HBF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10개 미만이었으나, 이후 
HBF가 점차 증가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는 12–16개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HBF가 17–25로 증가하여 그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날개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수심 90–150 m에서, 그리고 눈다
랑어는 수심 200–300 m에서 주로 유영하기 때문에(Fuller at 
al., 2015; Williams et al., 2015; Humphries et al., 2024), 목표
종에 따라 그 어획 수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구성 또
한 변화되어야 한다. 연승어업에서 낚시의 설치 깊이는 모릿줄
의 장력, 부이 사이의 거리(또는 HBF), 부이줄 및 아릿줄의 길
이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Ward and Hindmarsh, 2007). 일
반적으로 HBF가 증가하면 어구의 설치 수심이 더 깊어지게 된
다. 조업선에서 보고하는 어획실적자료에는 낚시가 설치되는 
수심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HBF를 낚시의 설치 
깊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한다(Bigelow et al., 

2002). 이 연구에서도 태평양 해역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
의 조업 전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HBF를 분석하였으
며,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조업선은 1회 조업에 사용하는 낚시 
수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부이(또는 밧지) 사용 수를 조
절하여, 즉 HBF 수를 조절하여 낚시 설치 깊이를 조절하였다.

연대별 노력량, 어획량 및 CPUE의 지리적 분포

우리나라 태평양 해역 다랑어 연승조업선의 연대별 노력량 
분포는 Fig. 5a에 나타내었다. 1970–1980년대의 어장은 50°S–
50°N의 태평양 전역이었고, 중심 어장은 중서부태평양이었
다. 특히, 1980년대에는 동부태평양에서의 노력량이 증가하였
다. 1990년대에는 중부태평양을 중심으로 저위도 해역에서 중
심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동부태평양에서의 노력량이 증가하
고 20°S 이남 해역에서의 노력량이 크게 줄었다. 2000년대에
는 중심어장이 중서부태평양에서 보다 강하고 넓게 형성되었
으며, 반면 동부태평양의 노력량이 감소하였다. 2010년대부터 
조업 어장이 20°S–20°N 사이의 중서부태평양으로 제한되었고, 
2020년대에는 어장이 2010년대보다 동서 방향으로 더욱 축소
되어 주로 160°E–120°W 범위 내에서 조업이 이루어졌다.
연대별 주요 어종의 어획량 분포를 살펴보면(Fig. 5b), 1970–

1980년대에는 태평양 전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날개다랑어의 
어획비율이 다른 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날개다랑
어는 주로 10°N 이북과 10°S 이남의 중위도 해역에서 어획되었
다. 적도 부근 10°N–10°S 해역에서는 주로 눈다랑어와 황다랑
어를 어획하였는데, 170°W 이서의 해역에서 황다랑어의 어획 
비율이 눈다랑어보다 높았다. 1990년대에는 눈다랑어의 어획 
비율이 증가하여 황다랑어보다 다소 높았으며, 날개다랑어에 
대한 어획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대의 조업 어장이 10°N–
10°S로 제한되고 동부태평양에서의 어획 활동이 줄었는데, 황
다랑어의 어획 비율은 상대적으로 서부태평양에서 높았고, 눈
다랑어의 어획 비율은 중동부태평양에서 높았다. 2010년대부
터는 어장이 더욱 축소되면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 목표
로 조업하였고, 눈다랑어에 대한 어획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어종별 CPUE 분포는 눈다랑어(Fig. 6a)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로 20°N–20°S 사이의 180° 이동의 중동부태평양에서 어획률
이 높았고, 황다랑어(Fig. 6b)는 160°W 이서의 중서부태평양에
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날개다랑어의 CPUE(Fig. 6c)는 20°N–
40°N, 20°S–40°S의 중위도 해역에서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
에는 어획률 아주 낮았다.
다랑어 연승어업의 목표 어종 변화에 따라 조업 해역 또한 달
라졌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날개다랑어를 어획하
기 위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위도 20°에서 40° 사이의 해역에서
도 조업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가 주 목표 어종으로 전환되면서 조업 해역이 점차 저위도(적
도 부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어장
이 동쪽태평양까지 넓게 확장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 다시 

Fig. 4. Changes in the number of used hooks, baskets, and hooks 
between floats (HBF) of the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Pacific 
Ocean, 197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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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p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effort (used hooks), and catch by species of the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the Pacific Ocean by 
decade. BET, YFT and ALB represent bigeye tuna Thunnus obesus, yellowfin tuna T. albacares and albacore tuna T. alalunga, respectively.

(a) Effort

(b) Catch b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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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p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and CPUE(catch per unit effort)  by target species of the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the Pacific 
Ocean by decade. BET, YFT and ALB represent bigeye tuna Thunnus obesus, yellowfin tuna T. albacares and albacore tuna T. alalunga, 
respectively.

(a) BET

(b) YFT

(c) A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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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의 유류비 상승에 따른(Barclay, 2010) 경비 절감의 필요성과 
더불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와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의 보존
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강화와 눈
다랑어 어획량 한도(WCPFC, 2023; IATTC, 2024)로 인한 조
업척수의 감소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CPUE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대상 종의 자원 밀도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저위도 해역에 서식하는 눈다랑어와 황다
랑어는 동서방향으로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어종별 
서식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다랑어는 주로 태평양의 서
부 해역에서 서식하는 반면(Wu et al., 2022), 눈다랑어는 동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Zhou et al., 2020), 어획 비율
과 CPUE 역시 황다랑어는 서부 해역에서, 눈다랑어는 동부 해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랑어 연승어업은 조업 위치 선택과 낚
시 깊이를 조절함으로써 목표 어종을 선택적으로 어획할 수 있
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어획쿼터제 하에서 자원 보존과 어획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평가
받고있다.
이 연구는 태평양 해역을 중심으로 다랑어 연승어업의 어장 
및 목표 어종에 따른 조업 전략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
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원 관리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HBF를 낚시 깊이의 지표로 활용하여 조
업 전략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낚
시 깊이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HBF만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
지며, 실제 낚시 깊이는 부이줄, 아릿줄 및 밧지의 길이, 모릿줄
의 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는 이들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어구 구성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수온 등 해양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목표 종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획 전략을 평가하는 작업이 병행된
다면 자원 관리 방안 수립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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